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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맥락에 따라 정서조절전략을 변화시키는 정서조절 변동성(emotion regulation

variability)과 이상섭식행동의 관계를 생태순간평가(ecological momentary assessment [EMA])를 활

용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여성 대학생 70명(평균 연령 22세, SD = 2.11)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이상섭식행동을 측정하였고, 이후 7일간 하루 3회에 걸쳐 각 응답

시점의 정서와 정서조절전략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정서조절 변동성은 이전 시점의 전

략이 현시점의 전략을 예측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정의하였다. 다층분석을 통해 정서조절

변동성과 이상섭식행동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상황수정, 인지적재평가, 정서억제 전략에서

경직된 정서조절(낮은 정서조절 변동성)과 이상섭식행동 중 제한행동이 정적 상관을 보였다.

본 연구는 EMA를 활용함으로써 정서조절 유연성의 개념에 맞게 정서와 정서조절전략의 변

동성을 반영하여 이상섭식행동과의 관계를 확인했다는 의의가 있으며, 주어진 상황에 맞게

정서조절 전략을 유연하게 사용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임상적 함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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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섭식장애 인구가 늘어나고 가시화되면

서 섭식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정감사 보고(대

한민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3)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 섭식장애 진료인원은

총 5만213명이었으며, 2018년에 비해 2022년에

49.9% 증가하였고 병원에 내원한 환자 중

80%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

내 섭식장애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전문

의료기관의 확충이 촉구된 바 있다(한정선, 심

예은, 2023). 섭식장애는 지속되는 섭식의 장

해로 인해 신체 건강과 정신사회적 기능에 심

각한 손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정의되며, 일반

적으로 청소년기에서 성인 초기에 시작되고

여성에게서 유병률이 높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 2013). 또한, 섭식장애는 우

울장애(Puccio et al., 2016)나 자살(Suokas et al.,

2013; Witte et al., 2016) 등 다른 정신건강 문

제와 관련될 수 있다(Herpertz-Dahlmann et al.,

2008). 섭식장애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인 이

상섭식행동에는 크게 통제를 상실한 채 과

도한 양의 음식을 섭취하는 폭식행동, 음식

의 섭취를 극도로 제한하는 제한행동, 하

제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구토를 통해 섭

취한 칼로리를 제거하는 제거행동이 있다

(Herpertz-Dahlmann et al., 2008). 이외에도 칼로

리를 계산하는 행동, 섭식 제한, 과도한 운동,

특정 음식을 제한하는 행동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행동은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위협하고 섭식장애 진단 전에 나타나기도 한

다(Killen et al., 1994; Leon et al., 1993).

이상섭식행동은 정상적 섭식행동과 섭식

장애의 연속선 상에서 평가될 수 있으며 오

래 지속될 경우 전문적 도움이 필요한 섭식

장애로 발전할 위험을 높일 수 있다(Mintz et

al., 1997). 섭식장애는 많은 경우 진단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는 않으나 이상섭식행동을 나

타내는 준임상 상태를 거치며, 관해 기간과

재발을 반복하게 된다(APA, 2013). 따라서 진

단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이상섭식행동을

보이는 것은 섭식장애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

을 나타내며, 이러한 이상섭식행동의 심리적

기전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섭식장애의

대표적인 위험요인으로는 정서조절의 어려움

이 주목받아 왔다. 정서조절이란 개인의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정서를 관찰, 평가하고 정

서반응을 수정하는 외적 및 내적 처리과정

(Thompson, 1994)으로, 정서조절의 어려움이 클

수록 섭식장애 증상이 오래 지속되고 악화된

다(Racine & Wildes, 2015). 섭식장애의 정서조

절 모델에서는 개인이 부정정서에 대한 반응

으로 이상섭식행동을 나타내며, 이상섭식행

동을 통해 정서의 개선을 경험하는 부적강화

를 통해 이상섭식행동이 유지된다고 보았다

(Heatherton & Baumeister, 1991). 즉, 섭식장애는

실패한 정서조절의 결과로 이해되며 섭식장애

전반에서 부적응적 정서조절 과정을 표적으로

하는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음이 시사되었다

(Schaefer et al., 2020). 그러나 이후 연구에서

하위 진단과 증상에 따라 이상섭식행동 후 부

정정서의 궤적이 다르며, 따라서 정서조절을

표적으로 하는 치료의 효과성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Wonderlich et al., 2022)

섭식장애의 하위 진단 및 증상과 정서조절 매

커니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다소 이

질적인 결과가 혼재한다.

개인은 정서조절을 위해 여러가지 전략을

사용하는데 Gross(2015)는 정서는 시간에 따라

단계별로 전개되며, 정서의 각 단계가 조절의

대상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개입지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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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선택, 상황수정, 주의배치, 인지적 변화,

반응 조절의 다섯 단계로 구분하였고, 개별

정서조절전략은 각 단계에 포함될 수 있다.

정서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 자체에 대한 대

처인 상황선택과 상황수정, 정서 자극에 주의

를 배치하는 단계에서는 주의분산, 반추, 인지

적 변화 단계에는 대표적으로 인지적 재평가,

정서반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응조절

은 표현억제, 사회적 공유, 회피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상황선택은 어떠한 정서를 유발하거

나 유발하지 않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을 높이

는 행동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Gross, 2015). 상

황수정은 정서적 영향을 변화시키기 위해 직

접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주로 물리적 환

경에 대한 행동이다(Gross, 2015). 주의분산은

정서반응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내면의 초점

을 변화시키는 내적 과정이다(Gross, 2015). 한

편, 반추는 정서경험에 대해 반복적으로 초점

을 두는 것이다(Nolen-Hoeksema et al., 2008).

인지적 재평가는 상황의 의미를 재구성하여

정서반응의 궤적을 변경하는 전략이다(Goldin

et al., 2008). 표현억제는 정서를 표현하는 행동

을 억제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다(Gross, 2015).

사회적 공유는 정서의 강도나 지속시간을 변

화시키기 위해 타인에게 정서를 표현하는 것

이다(Gross, 2015). 회피는 생각이나 정서 등의

심리적 경험을 피하는 행동이다(Hayes et al.,

1996). 수용은 정서를 무비판적이고 현재중

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Aldao, 2010), 인

지하고 반응하는 보다 넓은 단계에 걸친다

(Schirda et al., 2016).

정서조절전략의 사용을 본 기존 연구에서는

다양한 전략 중 적응적 전략과 부적응적 전략

이 있으며 부적응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정신장애와 관련된다고 보았다(Alado et al.,

2015). 표현억제는 대표적인 부적응적 정서조

절전략으로 이해되어왔고 인지적 재평가는 적

응적 정서조절전략으로 연구되었으며 일반적

으로 재평가보다 억제가 정신병리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Aldao et al., 2010; Webb et

al., 2012). 섭식장애에서도 이상섭식행동과 관

련하여 주로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으로 회피

(Connolly et al., 2007; Koff & Sangani, 1997;

Mayhew & Edelmann, 1989), 반추(Connolly et al.,

2007), 억제(Connolly et al., 2007; McLean et al.,

2007; Piran & Cormier, 2005, Waller et al., 2003)

등의 전략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

었다. 적응적으로 분류되는 전략으로는 인지

적 재평가가 주로 연구되었다(McLean et al.,

2007). 그러나 메타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우울 임상군은 인지적 재평가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낸 반면, 섭식장애군은 유의한 관

계를 나타내지 않았고 병리에 따라 관련되는

정서조절전략에 차이를 보였다(Aldao, 2010).

또한, 각 전략과 섭식장애의 하위 진단 간 관

계에 대한 결과는 혼재되어 있는데(Prefit et al.,

2019), 이는 하위 진단과 주된 증상에 따라 이

상섭식행동이 다르게 기능하거나(Svaldi et al.,

2019; Wonderlich et al., 2022), 정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함에 따라 정서조절의 맥락

과 그 사용이 변화할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

았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특정 전략이 적응

적 혹은 부적응적 특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적 요구에 적절한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

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음이 제안되었다(Haines

et al., 2016). 구체적으로 인지적 재평가 전략

에 있어서 상황이 통제 불가능할 때는 우울

증상과 음의 상관을 보였지만 통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의 상관을 보였다(Troy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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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의분산과 인지적 재평가를 함께 본

연구에서도 단기적이고 강렬한 정서를 느끼는

상황에서 주의분산이 정서적 고통 감소에 효

과적이었으나, 낮은 수준의 정서를 유발하거

나 장기적인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Sheppes et al., 2014). 인지적 재평가의

경우에도 정서의 강도가 낮을 때에는 효과적

이었으나 고강도의 정서를 경험할 때는 주의

분산에 비해 효과적이지 못했다(Shafir et al.,

2016; Sheppes et al., 2014). 이처럼 상황에 따라

전략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

하여 Aldao 등(2015)은 ‘정서조절 유연성’이라

는 개념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상황적 맥락에

따라 적절한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정서조절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

지를 판단할 때, 전략 사용의 변동성과 맥락

적 요구를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를 제시한

것이다. Gross(2015)에서 제안한 정서조절과정

모형(process model of emotion regulation)의 관점

에서 볼 때, 정서조절에서 상황과 맥락은 시

간에 따른 정서의 발전을 반영한다. 또한, 개

입지점과 각 전략이 요구하는 인지적 부담의

차이로 인해 같은 전략도 상황에 따라 장단기

적으로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즉, 정서조절 유연성은 시간 경과에 따

라 상황 및 정서가 변화할 수 있음을 바탕으

로 정서의 발달에 따른 맥락적 요구에 맞추어

정서조절전략이 적절히 변화하는지 여부를 포

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정서와 정서조절의

맥락이 시간에 따라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정

서조절의 시간적 역학에 관련한 실증적 연구

는 거의 없다(English & Eldesouky, 2020).

정서조절의 유연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다양

한 방식이 제안되었는데 실험실 상황에서 맥

락적 특징을 조절하는 방식(Dougherty et al.,

2020; Sheppes et al., 2014), 자기보고식 질문지

를 사용하는 방식(McRae, 2013; Prefit et al.,

2019), 정서조절전략의 표준편차를 계산하여

그 변산성을 확인하는 방식(Blanke et al., 2020)

등이 있다. 그러나 자기보고 방식과 실험실

환경에서 맥락을 조작하는 방식은 각각 회고

에 대한 편향이 발생할 수 있고, 조작된 환경

에서 측정되어 생태학적 타당도가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표준편차를 계산하는 방식 또한

단순히 변동의 폭을 나타내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정서조절전략의 변화가 반영되었다고 보

기는 어렵다(McMahon, 2021). 한편, 자기상관

(autocorrelation)은 변동성에서 시간에 따른 변

화를 포함한 개념으로, 이전 시점의 변수가

이후 시점의 동일 변수를 얼마나 잘 예측하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자기상관은 특정 변

수가 일시적 변동 이후 평소 상태로 돌아가기

까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를 나타내며, 관

성이라는 이름으로도 연구되어왔다(Kuppens et

al., 2010; Wang et al., 2012). 정서조절전략에

있어서 자기상관은 전략 사용이 시작된 후 얼

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로 이해할 수 있으며,

자기상관 값이 높을수록 해당 전략 사용의 지

속성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McMahon, 2021).

정서에서는 부정정서 관성의 정도가 정신병리

의 예측인자로 제안되었고(Houben et al., 2015),

정서조절전략 중에서는 반추에서 자기상관을

확인한 연구가 존재한다(Blanke et al., 2022).

이외에도 전략의 효율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치는 것은 시간 경과에 따른 맥락의 변화이므

로(Bonanno & Burton, 2013), 시간경과에 따른

정서조절전략의 변동성을 확인한 연구들이 진

행되었다(Hagg et al., 2024). 특히, 부정적인 결

과와 관련되는 높은 자기상관은 해당 전략이

맥락과 부합하지 못하거나 정서조절 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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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전략을 중단하

지 못함을 의미할 수 있다. 부적응적 정서조

절 전략이 융통성 없는 사용으로 인해 정신

병리와 관련될 수 있다는 가설을 고려하였을

때 전략의 자기상관과 정신병리의 관계를 확

인할 필요가 있다(Nolen-Hoeksema et al., 2008;

Ottaviani et al., 2013; Williams et al., 2017;

Wisco et al., 2014).

정서조절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 추적하기 위

해 생태순간평가(ecological momentary assessment

[EMA])가 주로 활용되는데, 휴대용 기기를 통

해 일상 속에서 여러 차례 측정하는 방식으로

회상편향을 최소화하고 생태학적 타당도를 높

인다는 장점이 있다(Shiffman et al., 2008). 또한,

EMA를 통해 수집된 시계열 데이터는 정서조

절의 동적 특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모델링할

수 있다(English & Eldesouky, 2020). 특히, 정서

조절전략의 사용과 이상섭식행동의 관계는 시

간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특정한 날의

정서조절전략 사용은 당일의 이상섭식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특성

수준의 접근보다는 시간과 상황에 맞춘 경

험 샘플링이 적합할 수 있다(Mikhail & Kring,

2019). 최근 섭식장애에서 EMA를 활용한 연구

를 검토한 결과, 이상섭식행동은 부정정서가

높은 상황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으로 정동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서조

절모델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Schaefer et

al., 2020). 그러나 일상에서 정서조절전략이 이

상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매커니즘은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EMA를 활용하여 정

서조절전략을 본 선행연구에서는 적응적 전략

과 부적응적 전략을 구분하여 이상섭식행동과

의 관계를 확인하였다(Mikhail & Kring, 2019;

Svaldi et al., 2019). 그 결과, 적응적이거나 부

적응적인 전략으로 구분되지 않은 주의 재

배치 전략이 많이 사용된 날에 그렇지 않은

날보다 이상섭식행동을 더 많이 보고하였다

(Mikhail & Kring, 2019). 또한, 적응적 전략 사

용이 부정정서의 감소를 예측하지 못했고 부

정정서와 후속 폭식 사이의 관계가 적응적 혹

은 부적응적 전략의 사용으로 조절되지 않았

다(Svaldi et al., 2019). 이상섭식행동을 정서조

절의 실패로 인한 결과로 이해하는 정서조절

모델의 예측과는 다른 이러한 결과는 정서와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전략을 구

분하여 단순히 적응적, 부적응적 전략을 사용

하는 것이 성공적인 정서조절을 결정하는 것

은 아님을 의미한다. 따라서 특정 전략과 그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보다 복잡한 매커니

즘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폭식

삽화만 보고하는 하위 진단인 폭식장애에서

신경성 식욕부진 혹은 신경성 폭식과 궤적이

다르다는 제안(Svaldi et al., 2019; Wonderlich et

al., 2022)은 증상에 따라 정서조절과 다르게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섭식장애의 정서조절모델에 따라

성공적이지 못한 정서조절이 이상섭식행동으

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적절한 정서조절을 위

해서는 Gross(2015)가 정서조절과정모델에서 제

안하였듯 정서조절 단계에 따라 전략 사용에

변화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맥락에

따른 정서조절전략 사용의 변동과 섭식장애

및 그 증상과의 관계를 본 연구는 부족하며

(Dougherty et al., 2020), 국내에서 이를 확인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상섭식행동의 하위 요인

을 구분하여 정서조절전략의 유연한 사용과의

관계를 확인한 선행연구(Dougherty et al., 2020)

는 실험실 환경에서 이미지를 제시한 후 정서

조절전략을 선택하는 과제를 통해 측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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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사건

에 대한 정서조절을 측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EMA를 활용하여 이상섭식행동과

정서조절전략의 사용을 본 선행연구(Mikhail &

Kring, 2019; Svaldi et al., 2019)의 결과는 적응

적 혹은 부적응적 전략 사용의 효과가 예측과

다르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적응적 전략으

로 묶인 전략의 사용이 부정정서의 감소를 예

측하지 못하거나 부정정서와 후속 폭식의 관

계를 적응적이거나 부적응적 전략이 조절하는

모델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적응적 혹은

부적응적 전략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맥락에

따라 적절한 전략이 다를 수 있음이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섭식장애 증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

며 섭식장애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초기

성인기 여성을 대상으로 EMA를 통해 시간에

따른 정서조절전략의 변동성을 실시간에 가깝

게 측정하되 각 전략을 적응적, 부적응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보고자 하였다. 그

리고 측정된 개별 정서조절전략의 변동성이

폭식행동과 제한행동이라는 두 종류의 이상섭

식행동과 관련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선행

연구에 기반하여, 전략이 기존에 적응적 혹은

부적응적으로 구분되었던 것과 관련없이 낮은

정서조절 변동성은 폭식행동 및 제한행동과

정적인 상관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모국어가 한국어인 여자 대학생 71명

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는 대학의 오

프라인 및 온라인 공지 게시판을 통해 모집되

었으며, EMA 측정의 용이성을 위해 스마트폰

으로 자료수집에 참여할 수 있는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최종적으로 사전평가와 본평가를

모두 완료한 여성 참가자(N = 70)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22세(SD =

2.11)였다.

사전평가와 본평가(EMA) 두 단계로 이루

어졌으며, 온라인 미팅(Zoom)을 통해 연구 절

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연구참가

동의서를 작성한 후 사전평가를 실시하였다.

참가자들은 사전평가에서 인구통계학적 정보

및 한국판 식사태도 검사-26(Korean verson of

Eating Attitude Test-26 [KEAT-26])를 비롯한 백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II [BDI-II]),

백 불안척도(Beck Anxiety Inventory [BAI]), 한국

어판 알코올 사용장애 진단 검사(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AUDIT-K]) 등 정

신건강 문제 증상과 다차원 완벽주의 척도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MPS])와

한국판 다차원 충동성 척도(UPPS-P Impulsive

Behavior Scale) 등 심리적 특성에 대한 질문지

에 응답하였다. 이후 일상생활 속 정서조절을

측정하기 위한 본평가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

한 자세한 안내가 제공되었다. EMA는 총 7일

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하루에 3번씩 총 21회

의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응답링크를 포함

한 안내문자는 매일 오전 10시, 오후 3시 30

분, 오후 9시에 고정적으로 전송되었다. 참가

자들은 응답링크를 수신한 후 90분 이내에 응

답하도록 요청받았으며 90분 이후에 기록된

응답은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문자 발송

후 30분이 지나면 설문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

메시지가 전송되었다. 총 21회의 자료수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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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응답이 40% 이하인 참가자는 분석에서 제

외하였다. 참가자에게는 본 평가 이후 사례비

가 지급되었으며 설문 응답을 독려하기 위해

응답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센티브를 제

공하였다. 본 연구는 성균관대학교 기관생명윤

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IRB

2023-10-048).

측정도구

한국판 식사태도 검사(KEAT-26).

이상섭식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Garner와

Garfinkel(1979)이 40문항으로 개발하고 이후 26

문항으로 단축한 식사태도 검사(Garner et al.,

1982)를 이민규 등(1998)이 표준화하고 이민규

등(2001)이 타당화 한 한국판 식사태도 검사

(KEAT-26)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식에 대한

집착과 폭식행동(bulimia)’, 날씬함에 대한 집착

으로 칼로리를 제한하거나 제거하는 ‘제한행

동(dieting)’, 음식섭취에 대한 자기통제와 체중

증가에 대한 타인의 압력을 지각하는 것과 관

련된 ‘섭식통제(oral control)’ 등 섭식과 관련된

이상 태도를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섭식통

제가 긍정적인 예후와 관련될 수 있다는 기존

의 연구(Crisp et al., 1979; Garner et al., 1982)를

반영하여 해당 요인을 제외하고 제한행동과

폭식행동을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6점(항상 그렇다)의 6점 리

커트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이상

섭식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섭식장애 환자군과 일반여성군을 구분하는 절

단점은 22점으로 보고되었다. 이상선(2007)의

연구에서 각 하위요인의 내적합치도는 폭식행

동이 .84, 제한행동이 .87로 나타났으며, 본 연

구에서는 폭식행동이 .83, 제한행동이 .91의 내

적합치도를 보였다.

정서조절전략 문항(Momentary Emotion

Regulation)

정서조절전략을 측정하기 위해 Grommisch

등(2020)에서 측정한 바와 같이 Gross(2015)의

정서조절과정모형에 기반한 정서조절전략인

상황선택, 상황수정, 주의분산, 반추, 인지적재

평가, 수용, 표현억제, 사회적공유와 Gross의

모델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기존에 다수 연

구되었던 수용과 회피를 추가하여 측정하였다.

전략들은 각 1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예: 반추

“나는 내가 겪었던 일에 대한 생각과 감정에

빠져 있다”, 재평가 “내가 처해있는 상황에

대한 생각을 바꿈으로써, 나의 정서를 통제한

다”, 수용 “나는 그 상황과 나의 감정을 받아

들인다”), 참가자들은 각 생태순간평가 측정

시 ‘마지막 측정 시점 이후’에 사용한 정서조

절전략에 대해 0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100점(매우 그렇다)으로 평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음을 의

미한다.

자료분석

본 연구는 Mplus 8.7과 SPSS 27.0을 사용하

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

다. SPSS 27.0을 사용하여 연구 변인들의 정규

성 확인을 위해 각 변인의 왜도 및 첨도를 계

산하였다. 다음으로,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치

를 산출하고 변인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후, Mplus 8.7을 사용하여 이상섭식행동과

정서조절 변동성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개

인 내 수준의 정서조절 변동성과 개인 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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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서의 이상섭식행동이 개인 내 수준의 정

서조절 변동성이 설명하는지 확인하는 다층분

석을 진행하였다. 정서조절 변동성은 각 전략

에서 이전 시점(t-1 시점)의 해당 전략이 현시

점(t시점)의 해당 전략을 예측하는 정도로 정

의하고 9개 정서조절전략에 대하여 개인 내

수준(level 1)에서 회귀분석을 통해 자기상관을

계산하였다. 개인 간 수준(Level 2)에서는 각

전략의 변동성이 이상섭식행동의 총점 및 각

하위요인을 예측하는지 확인하였고 이를 위해

해당 전략의 평균을 통제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EMA 총 응답 횟수는 1290건으로 참가자들

은 1인당 평균 18.43회 응답하였다. 주요 변인

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

하였다.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22세(SD =

2.11)이고 기저선 이상섭식행동 점수는 평균

11.23(SD = 10.55)이었다. 상관분석 결과, 이상

섭식행동은 수용을 제외한 정서조절전략과 정

적상관을 보였다. 이상섭식행동의 하위요인인

폭식행동은 상황수정과 수용을 제외한 정서조

절전략과 정적상관, 제한행동은 수용을 제외

한 정서조절전략과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1 1.1 1.2 2.1. 2.2. 2.3. 2.4. 2.5. 2.6. 2.7. 2.8. 2.9.

1. 이상섭식행동

1.1. 폭식행동 .78**

1.2. 제한행동 .88** .61**

2. 정서조절전략

2.1. 상황선택 .15** .09** .17**

2.2. 상황수정 .11** .04 .12** .69**

2.3. 주의분산 .14** .10** .10** .48** .51**

2.4. 반추 .20** .15** .12** .30** .30** .43**

2.5. 인지적재평가 .13** .10** .10** .49** .55** .60** .52**

2.6. 표현억제 .08** .04 .08** .29** .29** .39** .31** .37**

2.7 사회적공유 .20** .12** .14** .32** .28** .32** .39** .43** .16**

2.8. 수용 .04 -.05 .02 .48** .52** .41** .38** .44** .24** .49**

2.9 회피 .21** .23** .18** .14** .07 .21** .19** .20** .24** .13** -.08*

M 11.23 0.86 2.29 64.46 57.05 55.39 51.03 48.72 52.02 48.58 61.11 36.66

SD 10.55 0.99 1.54 26.35 26.61 27.61 27.61 24.80 27.31 29.26 28.59 24.42

주. 이상섭식행동의 각 하위요인은 제곱근 변환됨. *p < .05, **p < .01.

표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N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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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조절 변동성과 이상섭식행동의 관계

본 연구에서 측정한 정서조절전략 모두 개

인 내 수준에서 이전 시점의 전략이 현시점의

해당 전략을 예측하는 전략 내 자기상관이 유

의하였다. 개인 내 해당 전략의 평균을 통제

하고 전략의 자기상관과 기저선 이상섭식행동

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전체 이상섭식행동의

하위요인 중 폭식행동에서는 유의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분석에서는 정서조절 변동

성과 이상섭식행동을 인과 관계로 설정하였으

나 기저선 이상섭식행동이 정서조절전략보다

먼저 측정되었으므로 해석에 있어서 인과 관

계를 배제하고 그 경향성을 확인한 것으로 이

해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상황선택, 상황수정, 주의분산,

반추, 인지적재평가, 수용, 표현억제, 사회적공

유, 수용, 회피의 9가지 정서조절전략 각각의

자기상관과 이상섭식행동의 하위요인인 폭식

행동의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표 2). 즉, 각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95% 신뢰구간

LL UL

폭식행동

상황선택 전략 평균 -.02 .02 -.06 .02

상황선택 전략 변동성 .12 .10 -.05 .35

상황수정 전략 평균 -.03 .02 -.06 .00

상황수정 전략 변동성 .13 .08 -.01 .30

주의분산 전략 평균 .00 .02 -.03 .04

주의분산 전략 변동성 .01 .10 -.18 .20

반추 전략 평균 .01 .01 -.02 .04

반추 전략 변동성 .01 .07 -.11 .16

인지적재평가 전략 평균 -.02 .01 -.04 .01

인지적재평가 전략 변동성 .13 .09 -.01 .33

표현억제 전략 평균 -.01 .01 -.03 .02

표현억제 전략 변동성 .03 .06 -.10 .16

사회적공유 전략 평균 .00 .01 -.02 .03

사회적공유 전략 변동성 .04 .07 -.08 .18

수용 전략 평균 -.03 .02 -.07 .01

수용 전략 변동성 .17 .15 -.10 .47

회피 전략 평균 .03 .01 .00 .06

회피 전략 변동성 -.06 .08 -.24 .08

주. 폭식행동은 제곱근 변환됨. 개인 간 수준 N = 70, 개인 내 수준 관측치 n = 1,470.

표 2. 정서조절전략 내 변동성과 폭식행동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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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내의 낮은 변동성은 개인의 폭식행동과

관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한행동과 상황수정, 인지적재평가,

표현억제 전략의 경직된 사용은 간의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표 3.). 즉, 이상섭식행동 중

제한행동이 높은 참가자는 개인 내 정서조절

전략의 평균을 통제했을 때 상황수정, 인지적

재평가, 표현억제에서 이전 시점의 전략이 현

시점을 예측하는 자기상관과 관련되었다. 구

체적으로, 상황수정 전략의 평균을 통제하였

을 때, 상황수정 전략의 낮은 변동성과 이상

섭식행동 중 제한행동이 관련성이 나타났다(B

= .24, p < .05). 인지적재평가 전략의 평균을

통제하였을 때, 제한행동 점수가 높은 개인은

인지적재평가 전략의 변동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 = .24, p < .05). 표현억제 전략의

평균을 통제하였을 때, 제한행동 점수가 높은

개인은 표현억제 전략의 변동성이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B = .24, p < .05). 세 전략을 제

외한 다른 전략에서는 해당 전략의 평균을 통

제하였을 때 정서조절전략의 자기상관과 제한

행동의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95% 신뢰구간

LL UL

제한행동

상황선택 전략 평균 -.04 .03 -.10 .03

상황선택 전략 변동성 .28 .17 -.07 .62

상황수정 전략 평균 -.05** .02 -.09 -.00

상황수정 전략 변동성 .24** .11 .06 .50

주의분산 전략 평균 .01 .03 -.05 .07

주의분산 전략 변동성 .01 .15 -.28 .32

반추 전략 평균 .01 .03 -.05 .05

반추 전략 변동성 .01 .13 -.22 .29

인지적재평가 전략 평균 -.03 .02 -.08 .01

인지적재평가 전략 변동성 .24** .14 .00 .57

표현억제 전략 평균 -.04 .02 -.09 .00

표현억제 전략 변동성 .24** .12 .03 .50

사회적공유 전략 평균 .00 .02 -.04 .04

사회적공유 전략 변동성 .08 .11 -.11 .31

수용 전략 평균 -.04 .03 -.11 .02

수용 전략 변동성 .27 .22 -.13 .74

회피 전략 평균 .04 .03 -.01 .10

회피 전략 변동성 -.13 .16 -.49 .18

주. 제한행동은 제곱근 변환됨. 개인 간 수준 N = 70, 개인 내 수준 관측치 n = 1,470. **p < .05.

표 3. 정서조절전략 내 변동성과 제한행동의 관계



정하람․장혜인 / 이상섭식행동과 정서조절 변동성의 관계: 생태순간평가 연구

- 495 -

논 의

본 연구는 20대 여성의 이상섭식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 기제를 밝히고자 시간에 따른 정

서조절전략의 변동성과 이상섭식행동의 관계

를 살펴보았다. 특히, 일상 속의 정서조절 경

험을 실시간에 가깝게 반복 측정하는 EMA 방

식을 활용하여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정서조절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서조절전

략 사용의 변화를 포착하고, 정서조절전략의

효과에 맥락을 고려한 사용을 반영하였다. 이

를 통해 이상섭식행동에 대한 치료적 시사점

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정서조절전략 내의 변동성이 이상섭식행동

과 관련될 것이라는 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

되었다. 구체적으로 이상섭식행동 중 제한행

동만이 특정 정서조절전략의 변동성과 관련되

었다. 즉, 이상섭식행동 중 제한행동을 많이

보이는 사람은 정서조절전략 중 상황수정, 인

지적재평가, 표현억제를 유연하지 못하게 사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행동만이 정서

조절전략의 변동성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낸

것은, 섭식장애에서 정서조절을 논의할 때 각

진단명 내의 증상을 세부적으로 관찰할 필요

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제한행동

에는 특정 음식을 거부하거나 위가 비어 있는

느낌을 보고하는 등의 거식행동과 식사 후 구

토 충동이나 열량 소모를 위한 운동 등 제거

행동이 함께 측정되었다. 반면, 폭식행동은 별

도로 측정되었다. 폭식행동에는 폭식 후 구토

를 측정하는 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대

부분의 제거행동 문항은 제한행동에 포함되었

다. 향후에 증상 유형별로 구분하는 측정도구

를 사용하면 더욱 명확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각

증상이 중첩되는 양상에 따라 정서조절의 양

상 또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Svaldi 등 (2012)에 따르면 제한

이나 제거행동 없이 폭식행동만을 보고하는

폭식장애 집단은 다른 섭식장애보다 약간 더

적응적인 정서조절 패턴을 보일 수 있음을 제

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판 식사태

도 검사(KEAT-26)의 하위요인 중 폭식행동과

제한행동은 각각 해당 이상섭식행동을 측정하

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서지혜, 장혜인, 2024;

임재원, 원성두, 2023; 최경희, 박기환, 2019).

그러나 섭식장애의 하위 진단을 살펴보면 섭

식제한 행동만을 보이는 제한형(AN-R)과 섭식

제한 및 폭식과 제거행동을 보이는 폭식 및

제거형(AN-BP), 신경성 폭식증(BN) 집단, 그리

고 폭식행동만을 보고하는 폭식장애(BED) 집

단이 있으므로, 이후에는 증상의 조합이 정서

조절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

이다.

정서조절의 낮은 변동성은 과제 전환 능력

등 정서조절과 관련되는 다른 기능의 결함과

관련될 수 있다. 인지적 경직성을 반영하는

낮은 과제 전환 능력은 신경성 식욕부진증과

신경성 폭식증에서 확인된 바 있다(Brand et

al., 2007; Roberts et al., 2010; Treasure et al.,

2007). 반면, 폭식장애에서는 경직성을 지지하

지 않는 결과가 다수 보고되었는데(Kelly et al.,

2013; Wollenhaupt et al., 2019; Eneva et al.,

2017), 이는 폭식행동 보다는 거식 및 제거행

동을 보이는 것이 인지 및 정서적 경직성과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실험실 환

경에서 정서조절전략을 선택하는 과제를 활용

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제거행동은 낮은 정서

조절 유연성과 관련되지만, 폭식행동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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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상섭식행동 전반은 정서조절 유연성과

관련되지 않았다(Dougherty et al., 2020). 이는,

섭취한 칼로리를 제거하는 행동이 유연하지

못한 정서조절과 더 밀접한 관련을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폭식행동이 실제로 정

서조절의 기능을 하는지 확인한 EMA 연구에

서 폭식 후에는 부정정서가 감소하지 않았지

만 제거행동 후에는 부정정서가 감소하였다는

결과(Haedt-Matt & Keel, 2001)와도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어떤 이상섭

식행동을 나타내는지에 따라 정서조절의 어려

움을 겪는 지점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제한 및 제거행동을 보이는 개인의 경

우 정서조절전략의 유연한 사용을 촉진하는

개입이 효과적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비

임상군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참가자가

보고한 폭식이 DSM-5에서 정의하는 병리적

폭식(통상 2시간 이내에 현저히 많은 양의 음

식 섭취 및 섭취에 대한 통제감의 상실)이 아

닌 과식과 혼용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정서조절전략 중 상황

수정, 인지적재평가, 표현억제의 낮은 변동성

이 제한행동과 관련성을 보였는데, 이는 병

리에 따라 관련되는 전략이 다를 수 있다는

연구(Aldao et al., 2010)와 같은 맥락에서 살

펴볼 수 있다. 상황수정 전략의 경우 신경성

식욕부진증 환자에게서 통제력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증상을 예측한다는 연구결과

(Tiggemann & Raven, 1998)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섭식장애를 가진 개인이 음식을 섭취하는

상황 자체를 피하거나 섭취한 음식을 제거하

는 등 섭식을 포함한 주변 환경을 통제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 관련될 수 있다. 또한, 상

황수정 전략은 시간적 개념의 중요성이 강조

되는 전략 중 하나로 이미 벌어져 수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전략을 고수할 경우

부적응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는 Gross(2015)에서 제안하였듯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적절히 전략을 사용하고 멈출 수 있어야

함을 지지한다. 인지적재평가의 낮은 변동성

이 제한행동과 관련된다는 결과는 인지적재

평가가 보편적으로 효과적인 정서조절전략이

아니라 정서의 강도 및 상황의 통제가능성 등

맥락에 따라 다른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결

과(Sheppes et al., 2014; Troy et al. 2013)와 맥을

같이 한다. 표현억제 전략의 경우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으로 이해되어 왔고(Aldao, 2010),

특히 신경성 식욕부진증을 가진 사람이 정서

표현을 억제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가 주

로 이루어졌다(Davies et al., 2012; Lavender et

al., 2015). 본 연구의 결과는 표현억제 전략의

사용에서 나아가 정서조절전략의 사용 방식에

있어서 억제 전략을 유연하지 못하게 사용하

는 것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

는 혐오자극에 대한 억제를 지속하기 위해 더

많은 인지적 제어가 요구될 수 있으며(Goldin

et al., 2008), 지속적인 억제의 사용이 섭식장

애와 관련될 수 있다는 연구(Brytek-Matera et

al., 2022)와 같은 맥락에서 억제 전략을 경직

되게 사용하는 것이 부적응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각 전략들이 시간에 따른 정서조절의 단계에

맞게 사용되어야 할 필요를 시사한다. 이는 혐

오자극이 제시되었을 때, 인지적재평가와 표현

억제를 사용한 경우 각각 초반과 후반에 정서

조절과 관련한 뇌의 부위에서 유의한 반응을

나타낸 기능적 뇌영상 연구의 결과에서도 일

부 확인되었다(Goldin et al., 2008).

한편, 기존에 다수 연구되었던 회피, 주의분

산, 반추 등의 전략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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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 않았다. 회피의 경우 이상섭식행동 자체

가 회피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으며(Aldao et al., 2010; Pearson et al.,

2015), 회피 전략을 측정함에 있어 해당 상황

에 주의를 두게 하는 EMA는 적절하지 않은

방식이었을 수 있다(Haedt-Matt, & Keel, 2011).

한편, 본 연구는 참가자에게 다양한 정서조절

전략을 제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전략을 명

확히 구분하여 응답하기 어려웠거나(McMahon

& Naragon-Gainey, 2020), 적은 선택지에서 나

타났던 효과가 분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

히, 주의분산과 회피의 경우 두 전략이 한 맥

락에서 이해되는(Vanzhula et al., 2020) 등 전략

간 모호한 구분이 응답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에 더해 주의분산과 회피 모두 정서

의 강도가 강할 때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전

략이다. 이 두 전략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본 연구의 대상이 비임상군으로 경험하

는 정서의 강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

는데, 임상군인지 여부가 정서조절전략과 병

리의 관계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Aldao et al., 2010). 반추는 신경성 식욕

부진증 환자에게서 체형 및 체중이나 음식과

같이 섭식장애에 특징적인 내용과 관련될 때

정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Fürtjes

et al., 2018)를 고려하면, 본 연구에서 측정한

반추가 섭식장애에 특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

에 적응적 전략으로 이해되었던 상황선택, 수

용, 사회적 공유 전략과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

은 것은 부적응적일 것으로 이해되는 전략에

비해 해당 전략들이 효과 크기가 작다는 일관

된 결과들과 맥을 같이한다(Aldao et al., 2010).

본 연구는 대학생 여성을 대상으로 EMA를

통해 정서조절전략의 변동성을 확인하고 섭식

제한 및 폭식 행동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또한, 특정 정서조절전략을 적응적 혹은 부적

응적인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결

과는 이상섭식행동 중 제한 및 제거행동이 유

지되는 기제에 개입하기 위한 치료적 시사점

을 제시한다는 의의가 있다. 성공적인 정서조

절과 심리적 적응을 위해 정서조절 유연성이

필요함은 여러 연구에서 제시되었으나 정서조

절 유연성 개념을 완전히 반영하여 측정한 연

구는 매우 드물다. 이는 정서조절 유연성이

여러 측면에서 정의되기 때문인데, Bonanno와

Burton(2013)에 따르면 정서조절 유연성은 세

가지 순차적이지만 기능적으로 독립적인 단계

로 개념화된다. 스트레스 상황의 맥락적 단서

와 요구를 파악하는 단계, 이러한 요구를 충

족하기 위한 다양한 정서조절전략에 접근하여

사용하는 단계, 그리고 전략의 효능을 모니터

링하고 필요에 따라 전략을 수정하거나 대체

하는 단계이다. 대부분의 연구가 다양한 정서

조절전략에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즉, 한

전략에서 다른 전략으로 변화하였는지 혹은

얼마나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였는지를 측정하

여 전략 간의 변동성을 확인하였다(Lougheed &

Hollenstein, 2012; McKone et al., 2022; Mooney

et al., 2017). 그러나 여러 가지 정서조절전략이

동시에 사용될 수 있으며(Brans et al., 2013),

따라서 다른 전략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 이전

에 사용하던 전략의 사용을 중단하였음을 의

미하지는 않는다. 한편, 전략 내 변동성은 시

간의 흐름에 따라 전략 사용을 유지하거나 중

단하였는지를 측정한다. 맥락과 부합하지 못

하거나 정서조절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전략

의 사용을 중단하지 못하는 것, 즉 낮은 전략

내 변동성 또한 정서조절의 실패로 이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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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즉, 전략 내 변동성은 앞서 말한 Bonanno

와 Burton(2013)이 제안한 정서조절 전략의 세

단계 중 정서조절전략을 적절하게 선택하고

효능을 모니터링하여 필요에 따라 전략 사용

을 중단하거나 지속하는 등의 조절을 할 수

있는지를 반영하는 개념이다. 본 연구는 전략

내의 변동성을 측정함으로써 전략의 다양성

이외에도 적절한 시점에 전략을 사용을 중단

하거나 지속하는지가 고려되어야 함을 제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서조절 유연성을 위한

단계 중 Gross(2015)가 제시한 정서조절과정모

델에서 시간적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서조절전략이 변화하는지를 확

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이상섭식행동 중

제한행동이 높은 개인의 경우 상황수정, 인지

적재평가, 표현억제 전략을 경직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한 및 제거행동을

보이는 개인에 대해 정서조절전략의 유연한

사용을 목표로 하는 개입이 효과적일 가능성

을 시사한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전략의 낮

은 변동성 즉, 경직된 사용이 정서조절의 여

러 시점에서 제한행동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는 것이다. 정서조절전략의 사용에 있

어 선행사건 중심 전략이 정서가 발생한 후

그 반응을 조절하는 정서중심 전략에 비해 적

응적이라고 이해되어왔다(Baker & Berenbaum,

2007). 그러나 상황수정과 인지적 재평가 두

전략은 정서 반응을 조절하기 전에 사용되는

전략이며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사건 중심 전

략 또한 경직되게 사용할 경우 섭식제한이나

제거와 같은 이상섭식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

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서조절 전략의 유연

한 사용은 정서 반응 단계뿐만 아니라 상황을

수정하고 인지적으로 평가하는 상황에서도 필

요할 수 있다. 특히, 상황수정 전략의 경우 그

장기적 및 단기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

는데(Gross, 2015), 본 연구의 결과는 상황수정

전략을 경직적으로 사용할 경우 섭식제한행동

과 관련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인지

적 전략을 사용함에 있어서 정서조절 과정의

시간적 전개에 따라 전략을 배치하는 것을 고

려할 필요성을 언급한 기존의 연구(Schirda et

al., 2016)를 지지하고 확장한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

구는 정서조절 유연성을 구성하는 여러 전제

중 시간에 따른 전략 내 변동성이라는 일부만

측정하여 이상섭식행동과의 관계를 확인하였

다. 이는 Bonanno와 Burton(2013)의 세 단계 중

첫 번째 단계인 맥락적 요구를 파악하고 적절

하게 선택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

를 가진다. 정서조절 유연성은 맥락을 반영하

는 정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낮은 변동성은

낮은 유연성을 의미하나 높은 변동성은 높은

유연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서조절전략의

변동성 자체는 심리적 적응과 곡선적 관계를

나타낼 수도 있는데(McKone & Silk, 2022), 이

는 정서조절전략의 경직된 사용이 부적응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나 과도한 변동성 또한

부적응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낮은 유연성이 이상섭식행

동과 관련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맥락을

고려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높은 변동성을 보

이는 경우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둘

째, 본 연구는 기저선에서 확인한 이상섭식행

동과 정서조절 변동성의 관계를 확인한 것으

로 유연하지 못한 정서조절과 이상섭식행동의

관계를 인과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EMA를

통해 정서조절전략 사용의 시간적 개념을 포

착할 수는 있었으나, 본 연구는 제한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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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개인이 정서조절전략 사용에 있어 낮

은 변동성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후

에는 낮은 변동성이 이상섭식행동으로 이어지

는지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연구를 설

계할 필요가 있다. 셋째, EMA 또한 자기보고

측정도구이기 때문에 정서조절전략을 보고하

면서 응답자의 주관이 반영되었을 수 있으며

(McMahon & Naragon-Gainey, 2020), 특히 본 연

구는 정서조절전략을 다양하게 제시하였기 때

문에 응답자가 각 전략을 적확하게 이해하고

구분하여 응답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마

지막으로, 본 연구는 대학생 여성만을 대상으

로 하였으므로 임상군을 포함한 남성 혹은 다

른 연령대의 집단을 대상으로 그 함의를 확장

하기 위해서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이상

섭식행동을 보이는 개인의 정서조절 방식을

EMA를 활용하여 일상에 가깝게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정서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므로 이를 적절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시간을 고려하는 것이 필

수적이며, 정서조절에 있어 정서의 발전 단계

에 따른 적절한 전략의 사용이 중요함을 제안

하였다. 더불어, 정서조절전략의 유연하지 못

한 사용이 섭식제한 및 제거행동과 관련된다

는 본 연구의 결과는 정서조절이 구체적으로

섭식장애와 관련되는 매커니즘을 설명함으로

써 정서조절모델을 뒷받침한다. 이상섭식행동

중에서도 제한과 제거행동에서 정서조절의 변

동성과의 관계를 확인하여 섭식장애의 연구와

치료에 있어서 개별 증상과 그 조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섭식장애 중

에서도 제한과 제거행동을 보이는 개인을 대

상으로 일상에서 정서조절전략을 유연하게 사

용하도록 돕는 치료적 개입이 효과를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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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 regulation variability and disordered eating

behavior using ecological momentary assessment (EMA). A total of 70 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y self-reported their eating behavior and reported their emotions and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three times a day for seven consecutive days. Emotion regulation variability was

defined as the extent to which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t each time point were less predictive of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t the subsequent time point. Multilevel analyses revealed that low emotion

regulation variability and disordered eating behavior were positively related, with previous strategy use

predicting current strategy use for certain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The findings suggest the utility of

increasing the flexible application of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for female young adults demonstrating

abnormal eating behavior.

Key words : disordered eating behavior, emotion regulation variability, emotion regulation strategy, ecological momentary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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